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10, No. 2, pp.349-356, March 31, 2024.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349 -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2.349

JCCT 2024-3-41

*정회원, 연세대학교 AI보건정보관리학과 조교수(제1저자)
**정회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신경과 교수 (교신저자)
***정회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참여저자)
접수일: 2024년 1월 25일, 수정완료일: 2024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 2024년 2월 25일

Received: January 25, 2024 / Revised: February 10, 2024
Accepted: February 25, 2024
**Corresponding Author: dohchi@hallym.ac.kr
Dept. of Neurology, Hallym University-Chuncheon Sacred
Heart Hospital, Korea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의 챗봇 활용에 따른 건강변화

The Impact of Chatbot Usage on Health Changes 
Among the Baby Boomer Generation Women

김상미*, 최휘철**, 안무업***

Kim SangMi*, Choi Hui Chul**, Ahn Moo Eob***

요 약 2025년, 우리나라는 노인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속적인 건

강 관리를 위하여 디지털 기술과 높은 교육 수준을 지닌 베이비 붐 세대를 대상으로 ‘인지·정서 향상 챗봇 융합제품’

의 사용에 따른 전후 건강상태 변화를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은 건강공동체 23개소 중에서 서울지역의 중·고등학교 이

상의 학력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에 능숙하며, 자발적 사용 경험에 따른 데이터 제공 의지가 있는 대상자 50명을 선별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3년 7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50명의 신청자 중 탈락자와 소수의 남자를 제외한

43명의 베이비 부머 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챗봇 사용 후 신체활동은 43.5.21(±1310.39) MET,

우울 정도는 6.84(±3.5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챗봇 사용 전후로 두 변수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성은 없었다. 신체활동과 우울척도에서만 유의한 효과가 나타난 것은 챗봇이 특정 건강 측면에 미치는 효과

가 있을 수 있음과 각각에 다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변수와 더 다양한 건강 지표를

고려하여 챗봇의 효과를 더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베이비부머, 챗봇, 우울, 신체활동, 건강

Abstract By 2025, South Korea is expected to enter an ultra-aged society with the elderly comprising 20.6% of 
the population. We measured changes in health status before and after by the use of a "Cognition-Emotion 
Enhancement Chatbot Integrated Product" among Baby Boomer generation women. Fifty participants, proficient 
in smart device usage and willing to provide data, were selected from health communities in Seoul. After 
excluding some applicants, 43 Baby Boomer women were analyzed.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ost-chatbot use physical activity (43.5.21 ± 1310.39 MET) and depression levels (6.84 ± 3.53). Cor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findings suggest specific effects of the chatbot 
on physical activity and depression, emphasizing the need for future research with diverse health indicators.

Key words : Baby Boomer generation, Chatbot, Depression, Physical activity,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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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2년 전체 인구의 17.5%이

며 20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연수는 7년에 불과하며 2045년에는 고

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7%를 차지하는 세계 1위 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급속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

다. 특히 베이비부머(1955년~1974년생) 세대의 고령층

편입, 고령자의 의료비 및 장기 돌봄의 비용의 증가 [2],

신종감염병의 잦은 발생 및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른 1

인가구 증가로 인한 소외 또는 고립의 심화 등은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

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

층 편입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신 노년

으로 정의되는 베이비 붐 세대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여전히 몸과 마음의 젊음을 유지한 세대로 새로운 인생

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디지털

기술과 높은 교육 수준을 지닌 세대로 [4], 이들의 건강

과 노후 생활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

러나 동시에, 노인들의 고립 심화로 인해 사회적 지원

의 필요성도 더욱 급증하고 있다.

이에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모바일 의료단

말기기를 통하여 자신의 건강관리를 실시간 온라인으

로 관리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구현되어 활용되고 있다 [5]. 특히, 노인의 건강 관리와

웰빙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은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노인들은 자체적인 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챗봇 기술이 새

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안전망을 확보하여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 ICT융

합 신산업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건강관리센

터의 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여 건강향상 정도를 측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성질환은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건강의

실천은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때, 챗봇 기

술의 적용은 이러한 고령 사회의 건강 돌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노인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함으로써, 챗봇은 노인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인지 및 정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제

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한 우울 및 무기력감의 해결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돌봄

챗봇의 도입은 경제와 산업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의료비 절감은 물론 국민 건강증진

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을 스스로 실천하고

자활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것이다.

챗봇을 활용한 건강향상과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AI

기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한 연

구 [6], 챗봇을 활용한 만성질환 식단관리 웹 서비스

[7],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자동 맞춤형 셀프케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8]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과

거의 연구들은 건강 케어 서비스와 고객만족도 간의 관

련성에 주목해왔다. 대부분의 연구는 전통적인 건강 서

비스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챗봇이 신체 활동, 식단, 수

면에 미치는 영향 [9]과 같이 챗봇 활용에 따른 건강향

상 또는 유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챗

봇을 활용한 건강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통한 고객만족도와 건강향

상 간의 관련성은 더욱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챗봇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

으며, 특히 건강 분야에서의 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주치의 서비스 제공 기업에 위탁

하여 서울시 은평구 거주 건강관리 서비스 회원 중에

희망자 50명을 선발하여 시행한 베이비부머 세대 고령

층 여성의 ‘인지·정서 향상 챗봇 융합제품’의 사용에 따

른 전후 건강상태 변화를 측정하고자 한다. 자신의 건

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디지

털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큰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

로 챗봇을 이용한 건강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고령층을 위한 스마트 건강 및 자활 실천 서비스 방안

도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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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서울과 강원 건강공동체 23개소 중

에서 서울지역의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에 능숙하며, 자발적 사용 경험에 따른 데이

터 제공 의지가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전체 회원

중에 실증 참여 희망자를 50명 신청받아 실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추적관찰을 통한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3년 7월 24일부터 10월 5

일까지이다.

수집 내용은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쳇봇 사용 전·후

의 만성질환, 신체활동, 정서 및 인지정도 등의 데이터

이다. 연구 초기에 선정한 50명 중 탈락한 4명을 제외

한 46명 중에서 남자 3명을 제외한 여자만을 대상으로

최종 43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2. 서비스 제공 센터의 특징

쳇봇의 사용이 베이비부머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측정하는 실증 사업을 위해는 적극적인 건강관리

욕구를 가진 대상자 선정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2020년 9월부터 서울혁신파크내에 “10평 운동장”

을 개설하고 고령자 맞춤 건강운동 장비를 제공하여 근

력운동을 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에게 스마트 폰 앱

을을 통한 라이프로그를 수집 분석한 맞춤 건강코칭 서

비스를 100명 내외 회원에게 매월 제공하고 있는 건강

서비스 제공 기관을 실증용역 위탁 기관으로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건강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역거주민 중에 건강증진

희망자로부터 질병상태의 파악과 건강상태 평가를 하

며 심리상담사와 간호사가 전문인력으로 심리분석과

맞춤 건강코칭 서비스 제공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10].

3. 챗봇 융합제품의 특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챗봇은 돌봄 챗봇 서비스 확대

를 통해 노인의 자립도를 높이고, 비약물 프로그램의

지속적 노출을 통해 인지·정서 향상 훈련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우울, 무기력감 등 심리적 문제를 해결함으

로써 고령층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A기관과 B대

학교 C병원이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챗봇의 “스마트 건

강관리 어플리케이션과 인지 정서 기능 향상”을 위한

개발을 수행하였으며 세부적인 서비스 기능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 모바일, 음성 기반 감성 지원 서비스 제공

- 챗봇 대화를 통한 신체, 정신 건강관리 서비스

- 고령자의 여가활동 촉진과 정서활동 증진 등

4. 연구변수

연구와 관련된 변수는 대상자 특성과 건강 관련 변수,

챗봇 사용에 따른 건강변화 변수이다.

1) 대상자 특성

대상자 특성은 행동 모델(Behavioral model)을 의료

서비스 이용요인 예측과 이용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처

음 소개한 앤더슨(Anderson) 모델을 적용하였다.
소인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령과 체형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연령은

55세 이상으로 55~64세, 65~74세과 75세이상으로 구분

하였다. 건강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 환

경적 요인, 행동적 요인으로 구분하며 체형은 건강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요인의 하나이다.

가능 요인은 챗봇 사용에 따른 건강 실천 행동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사회학적 특성으로 교육기간,

흡연과 음주 정도와 식습관, 몸무게 조절 노력과 유연

성 운동(주)을 선정하였다. 교육기간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고 졸업과 대학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흡연

그림1. 챗봇의 기능

Figure 1. Functionality of the Chatbot



The Impact of Chatbot Usage on Health Changes Among the Baby Boomer Generation Women

- 352 -

상태는 현재 흡연 중인 경우는 ‘유’ 아닌 경우는 ‘무’로

구분하였다. 음주 여부는 현재 음주 중으로 답변한 경

우는 ‘유’로 아닌 경우는 ‘무’로 구분하여다. 다음으로

‘유’인 경우는 월 단위 마시는 양을 잔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소주는 1병당 7잔으로, 맥주는 1병당 2.5잔으로

변환하여 계산하였다. 식습관은 주단위의 아침식사빈도

와 아침 식사를 줄이고자하는 노력의 정도를 측정하였

다.

욕구 요인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질병 정도로 만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뇌혈관질환의 유병

유무를 수집하였다.

2) 건강 관련 특성

대상자의 챗봇 활용 전후의 건강 상태, 신체활동량,

인지 기능을 조사하였다.

건강 상태 변화로는 혈압(최고혈압, 최소혈압), 혈당

과 근육량을 조사하였다. 혈압과 혈당은 참여자 동의하

에 시작과 종료 시점에 측정된다. 근육량은 시작과 종

료 그리고 매월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작과 종료

시점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신체활동은 국제 신체활동 설문지

(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GPAQ) 한국

어판을 사용하였다 [13]. 자료는 일할 때나 여가활동 시

수행한 고강도 및 중강도 신체활동량과 장소 이동 시의

신체활동량을 시간 단위(시간, 분)로 수집하였다. 신체

활동량은 WHO에서 지침으로 제시한 GPAQ analysis

guide에 따라 MET-minute/week(metabolic equivalent

of task)로 환산하였다. 계산방법은 ‘각 활동의 MET

level’×‘시행 기간 minutes’×‘주당 횟수’이다. 걷기는 3.3,

중등도 강도 활동은 4.0, 격렬한 활동은 8.0 METs로 계

산한다 [14].

인지기능 강화의 변화는 노인우울과 인지기능을 조

사하였다. 정서(우울) 평가로 사용되는 노인우울 척도

(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의 변경하여 사용하

였다. 수집된 5점 척도는 2점 척도로 변환하여 긍정문

항과 부정문항을 변환하여 척도화하여 분석하였다. 노

인우울 척도의 최적점수는 1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15].

인지기능 평가로는 K-MMSE/CDR 평가(30문항,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시간 지남력 5점, 장소 지남력 5점, 기억 등

록 3점 주위집중 및 계산 5점, 기억 회상 3점, 언어 능

력 8점, 그리기 1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0-30점이다. 인지장애의 분류는 24점 이상은 정상,

18-23점은 경증의 인지장애, 17점 이하는 중증으로 구

분하였다 [16].

4. 통계분석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의 챗봇 활용에 따른 건강 변

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TATA 15.0(StataCorp, College Station, Texas)을 이

용 하였으며,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

다.

•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에 대해 챗봇 활용 전후에 대하여 평균, 빈도분석,

카이제곱검정 (Chi-square Test), 피셔의 정확 검정

(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였다.

•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관

련 특성에 따른 만성질환, 신체활동, 정서(우울) 및 인

지장애 변화의 차이를 t-test와 피셔의 정확 검정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챗봇 활용 전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간에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5. 연구윤리

본 연구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2022년 9월

26일 IRB File No. CHUNCHEON 2022-08-015-002 ‘인

지·정서향상챗봇 융합제품’ 유용성 평가로 승인받고 연

구윤리를 준수하여 실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 특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건강관련 특성은 표 1과 같다.

65~74세가 22명(51.2%)로 가장 많았고, 체형에 대한 생

각, 교육기간, 흡연여부, 음주 여부와 섭취량, 아침식사,

몸무게 조절 노력과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쳘

증, 뇌혈관 유병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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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건강관련 특성
Table 1. General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사용 전 사용 후
t/x^2

(p)
mean,

빈도

±SD,

(%)

mean,

빈도

±SD,

(%)
연령 70.56 ±7.44
55~64세 6 (14.0)
65~74세 22 (51.2)
65세 이상 15 (34.9)
체형에 대한 생각
매우마른편임 - - 2.083
약간마른편임 2 (4.7) - (0.733)
보통임 20 (46.5) 21 (48.8)
약간비만임 14 (32.6) 14 (32.6)
매우비만임 8 (18.6) 9 (20.9)
교육기간
초등이하 14 (32.6)
중고등 25 (58.1)
대학이상 4 (9.3)
흡연
예 0 0
음주
예 5 (11.6) 5 (11.6) -

양 0.74 ±2.32 0.65 ±2.27
1.884

(0.066)
아침식사㈜
5~7회 33 (76.7) 34 (79.1) 0.824
3~4회 4 (9.3) 4 (9.3) (0.864)
1~2회 4 (9.3) 2 (4.7)
거의안함 3 (7.0) 4 (9.3)
몸무게 조절 노력
줄이고자함 24 (55.8) 25 (58.1) 3.945
유지하고자함 17 (39.5) 15 (34.9) (0.323)
늘이고자함 2 (4.7) -
노력하지 않음 1 (2.3) 4 (9.3)
만성질환
고혈압 17 (39.5) 17 (39.5)
당뇨병 10 (23.3) 10 (23.3)
고지혈증 18 (41.9) 18 (41.9)
뇌혈관질환 1 (2.3) 2 (2.3)
기타질환 8 8

2. 서비스 전후 서비스 전후 만성질환, 신체활동, 정

서(우울) 및 인지장애 변화

챗봇 사용 후 측정한 만성질환 관리, 신체활동, 우울

정도, 인지장애 중 신체활동과 우울척도의 분석 결과는

표 2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

체활동은 챗봇 사용 후 43.5.21(±1310.39) MET 만큼 증

가하였고, 우울 정도는 6.84(±3.53) 만큼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표 2).

3. 쳇봇 사용 전·후 상관성 분석

챗봇 사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를 투입

하여 챗봇 사용 전후의 각 변수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

다 (표 3). 이에 신체활동(MET)와 우울척도를 투입하

였을 때, 챗봇 사용 전후로 두 변수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성은 없었다.

표 3. 쳇봇 사용 전·후 신체활동과 우울 척도의 상관성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Depression Scale Before and After Chatbot Usage

사용 전 사용 후

MET 우울척도 MET 우울척도
MET

1 1

우울척도
-0.178

(0.253)
1

-0.088

(0.576)
1

( ) : p- value

Ⅳ.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앤더슨(Anderson) 모델을 적용하여 8주간

건강 챗봇을 사용한 후 대상자의 건강 변화를 측정하였

다. 이에 신체활동과 우울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쳇봇의 개발 목적은 고령자의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표 2. 서비스 전후 서비스 전후 만성질환, 신체활동, 정서(우울)
및 인지장애 변화
Table 2. Changes in Chronic Conditions, Physical Activity,
Emotional (Depression), and Cognitive Impairment Before and
After Service Intervention

사용 전 사용 후 t/x^2

(p)
mean,

빈도

±SD,

(%)

mean,

빈도

±SD,

(%)
만성질환 관리
최고혈압 122.65 ±13.24 124.91 ±15.32
최소혈압 74.40 ±7.48 74.56 ±7.37
혈당 122.44 ±30.28 132.84 ±29.67
근육량 20.53 ±1.97 20.38 ±1.85
신체활동
MET 2251.51 ±1791.35 2686.72 ±1300.10
정서(우울)
우울척도 11.67 ±5.21 4.84 ±3.64
인지장애
중증 1 (2.3) 1 (2.3)
경증 7 (16.3) 3 (7.0)
정상 35 (81.4) 39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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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지 정서기능 향상 지원이다. 금융 서비스에서 긍

정적 자기노출과 자신감 있는 감정표현의 의인화된 챗

봇의 사용은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고 곤혹도가 낮아지

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개발된 챗봇의 사용이 신

체활동 정도를 증가시켰는지를 조사하였다. 45~75세의

활동적이지 않은 지역 사회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호주의 연구에서 인공 지능 가상 건강 코치는 일일 걸

음 수, 교육 자료 및 요리법이 포함된 웹사이트, 인쇄된

다이어트 및 활동 로그 시트를 모니터링하였다. 12주

이후 신체활동이 증가하였으며, 몸무게, 허리둘레가 감

소하였으나 혈압에는 변화가 없었다 [18]. 직장인의 계

단 오르기 습관 형성을 위해 개발된 건강생활 코칭 챗

봇의 개입은 내재적 보상을 받은 경우 받지 않은 경우

보다 신체활동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 습관 코칭 챗봇 프로그램은 건강한 습관

형성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

다 [19]. 이와 같이 챗봇 사용이 신체활동 정도를 증가

시켰다는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

러한 효과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어떻게 챗봇을 통해 신체활동을 촉

진받았는지, 챗봇이 어떤 종류의 정보나 도움을 제공했

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챗봇의 사용이 우울 정도를 감소시켰다.

쳇봇과 우울에 대한 연구 중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하여

공감형 텍스트 기반 대화형 모바일 정신 건강 앱을 사용

하는 경우 우울증의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20].

대상자의 감정을 식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챗

봇의 정기적 사용 결과 우울 경향을 최대 28%, 불안 경

향을 최대 31%, 부정적 영향을 최대 15%까지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21]. 이와 같은 긍정적 연구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챗봇은 중년 여성의 심리적 지원 도구로 작

용하여 우울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챗봇은 사용

자들과 대화를 통해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심리적

인 도전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수행하여, 우울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

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챗봇이 우울을 감소시켰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챗봇의 사용은 일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다른 건강 지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챗봇이 주로 운동과 심리적인 측

면에 집중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의료 부문에서 인

공지능(AI) 챗봇은 일상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환자 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잠재력을 입증했지만, 여전히 인간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질적인 공감, 직관 및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22]. AI 챗봇과 의료 전문가가 협력하여 환자의

건강을 최적화하는 협업 모델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챗봇 사용 전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를 신체활

동과 우울척도 변수를 투입하여 상관성을 분석하였을

때, 두 변수 간에 상관성이 없었다. 이는 건강에 영향을

주는 각각의 요인에 대하여 챗봇 기능에 반영하여야 하

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에 노인의 건강의 영역을

구분하여 개발된 챗봇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이와 같은 상관성 부재는 챗봇이 노인의 건강 측

면에서 종합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시사한가고 하

겠다. 특히, 우울척도와 신체활동 간의 부적절한 상관성

부재는 챗봇이 노인들의 정서적 건강이나 활동 수준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

는 챗봇이 건강 측면에서 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하고 개별적인 요인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챗봇의 개발 및 운영에서

는 노인의 건강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신체활동과 정서

적 측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변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맞춤형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챗봇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챗봇의 기능적 확장은 노인

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연

구결과를 다양한 연령층이나 지역, 직업층에 일반화하

는 데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대상군

을 대상으로 한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

에서는 챗봇의 기능이 주로 운동 촉진과 심리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지만, 다양한 건강 지표에 대한 폭넓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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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춘 챗봇이 아니었다. 따라서, 다양한 건강 영역에

미치는 효과를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챗봇의 기능

과 컨텐츠를 더욱 확장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연

구에서는 참여자의 건강 상태 변화 일부를 자체보고 형

태로 측정하였다. 이는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신뢰성과

일관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더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건강 지표를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보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넷째, 챗봇 사용 전후의 건강 변화를 3개월 간격

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3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에는 실제 건강 변화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더 긴 기간 동안의 연구나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할 것이

다. 좀 더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이러한 제

한점들을 극복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향후 연구를 기

획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챗봇의

활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신체활동과

우울에서만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챗봇이 특정 건강 측면에 미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변수와 더 다양한

건강 지표를 고려하여 챗봇의 효과를 더 깊이 분석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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